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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0년 7월 31일 토요일 새벽 잠언>  -주편-

1. 사랑으로 모든 것을 표상한다. 사랑을 보고 심판도, 축복도 좌우하면

서 판단한다는 것이다.

2. 육적 사랑의 불이 훨훨 타도 인생 일생 중 청춘 한 때다. 더 하고 싶

어도 육적 사랑은 한계 상황에 처하여 더 탈 것이 없다. 그러나 나와

의 영적인 사랑, 정신적인 사랑, 혼적인 사랑은 영원히 타게 된다. 

   세상에서 육적 사랑을 다 불 태우고 내게 오는 자는 마치 아침에 경치 

좋은 곳으로 놀러 간 자가 맛있는 음식 다 먹고 실컷 놀고 오다가 나

를 만난 격이다. 그러나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며 산 자는 아침에 경치 

좋은 곳으로 놀러 가는 길에 나를 만나 내가 같이 가서 온종일 둘이 

놀다 오는 격이다. 

3. 세상 어떤 것과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하고 

제1순위로 사랑하고 사는 자는 마치 아름답고 경치 좋은 곳에 새 집

을 지을 때 나를 만나, 거처지 없는 나를 맞아 나와 사랑하며 사는 자

와 같다. 

   그러나 세상을 다 사랑하고, 자기가 사랑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나

를 만난 자는 자기가 사는 집이 오래 되어서 헌 집이 되었을 때 나를 

만난 자와 같다.

4. 네 마음도 행실도 새로워지고 거듭나 새 집을 짓고 나와 만나야 되지 

않겠느냐. 

5. 나를 처음부터 사랑하고 오직 나만 위해 사는 자는 어떤 과수원지기

가 3년이나 기르고 가꾼 과일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을 때 나를 

만나 같이 따 먹고 즐기는 자와 같다. 



- 2 -

   그러나 세상을 다 즐기고 자기가 사랑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나를 

만난 자는 과일을 다 따 먹고 잡초만 무성하고 가지만 무성한 과일나

무로 나를 만난 자와 같다. 그러니 만나도 실망 속에 나를 만난다. 배

고픈데 열매 없는 나무 밑 잡초 밭에 앉아 있겠느냐. 자기가 즐길 것 

다 즐기고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해그늘에 나를 만나 빈 그릇만 쳐다

보고 있겠느냐. 

   그 누구같이 10대부터 나를 찾고 인생을 바쳐서 해야 내가 시간이 있

는 고로 가르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와 함께 희망 있게 할 수 있게 

된다. 시간이 없으면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같이 못 하는 것이다. 

   너희 인생의 좋은 때를 세상을 위해, 너희를 위해 따 써 버리고 해그

늘에 탄식하면서 내게 오면, 내가 너희 희망을 이루어 주고 싶어도 때

가 다 가서 못 이루어 준다. 인생 일생도 그러하고, 하루해도 그러하

다. 그래서 힘들어도 아침 일찍부터 하고, 무슨 일을 하려면 나와 함

께 더 큰일을 하고, 너희 꿈을 이루려면 새벽부터 나와 함께 하자는 

것이다.

6. 내가 어떤 한 사람에게 이루려고 계획한 일이 있는데 그가 책임을 못 

하여 하지 못하면 나는 반드시 그 뜻을 이뤄야 되기에 다른 사람을 가

지고 그 일을 한다. 


